
2025년 4월 25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전남 광양 태인동 명당공원에서 고양이 

사체 4구가 잇따라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광양경찰서의 초동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4월 22일 정오경, 시민 A씨 등은 광양시 명당공원 갯벌에서 포획틀에 갇힌 채 익사한 것으로 보

이는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포획틀 사체와 함께 공원 내에

서 발견된 또 다른 고양이 사체(검정과 노랑 무늬)를 보여주며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두 달 전 순

찰 중에도 봤다”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갯벌 중앙 사구에서 발견된 노란 무늬 고양이 사체에 대해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하지 않겠냐”고 

경찰에게 요청했으나, 경찰은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며 현장으로 내려가지도 않았다. 이후 

경찰은 “나도 동물애호가지만, 동물은 재물이라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을 

시도했고, 사체 처리 여부를 묻는 시민에게도 “그냥 놔두고 들어가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은 사체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에게 “매립해도 되는지” 재차 물었고, 경찰은 “묻든 

놔두든 알아서 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고양이 사체를 공원 내 특정 장소에 임의 매립한 

뒤, 해당 사건을 카라에 제보했다.

카라는 4월 23일 광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24일 현장 조사를 통해 매립된 고양이 사체를 발굴, 

확보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 부검을 위한 사체 이송을 진행하였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공원과 갯벌 등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들은 위치와 사체 상태로 보아 동물학대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다”며 “경찰은 이미 오래 전 사체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2025년 4월 25일(금) 1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광양 고양이 익사 학대 사건, 경찰 골든타임 놓쳐..

초동 대응 부실 '논란' 점화

매뉴얼 무시하고 오히려 사체 매립 허용

“두 달 전 사체 봤다”며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이어 “경찰은 자체적으로 제작·배포한 내부 규정인 ‘동물대상범죄 대응요령(2021년 발간)’에 동물 사체 

발견 시 사체 부검 및 현장 조치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은 형사사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자신도 ‘동물애호가’라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신고를 단순히 

‘과도한 애정 표현’으로 취급한 점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활동가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또는 장례업을 통한 화장만이 

허용되며, 임의 매립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찰의 허술한 대응으로 인해 사체가 훼손되었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사건은 광양경찰서에 고발 접수된 상태이나, 담당 수사관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사진 촬영 필요하지 않다고 한 갯벌 사구 위 발견된 고양이 사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갯벌 위에서 발견된 포획틀 고양이 사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체가 이송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동(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